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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미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원리에 따르면 운용자의 의미영역은 그 운용자의 성분

통어영역이 되며 하나의 구성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인데(May, 1977), 한국어 보조사 초점

영역확장 현상은 보조사의 초점영역이 보조사가 붙는 요소와 그 상위의 요소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 일반적인 해석원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한국어 보

조사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영역 산출방식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지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 연구들은 반초점 운용자 분석(Anti-focus Operator Analysis) 

(An, 2015), 술어(동사) 상승 분석(Verb Raising Analysis)(Koizumi, 1995), 그리고 사선적 병

합 분석(Oblique Merge Analysis)(Watanabe, 1992; Chung, 1997) 등이 있다. 최근 정대호

(2021)은 (1a~c)와 같은 예문(정대호, 2021, p. 42 (7))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사선적 병합

(oblique merge) 분석을 제안한다. 

(1) a.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42 (7))

b. 톰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42 (7))

c.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42 (7))

d.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2021, p. 43)은 (1)에 대한 설명에서 (1a)에 적정하게 상응하는 것은 (1b)이고, (1c)도 

약간은 어색하지만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소고에서도 만일 ‘(존 이외에) 톰도 메리

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1c)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1a)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문인 (1b)에서 주어 ‘톰’에 초점이 주어지며([톰[+F]]) 여기에 보조사(delimiter) ‘-

도’가 붙는다. 이에 비해 (1c)에서는 주어 ‘톰’에 초점이 주어지지만 주격표지 ‘-이’가 붙고 대신 

보조사 ‘-도’는 흥미롭게도 뒤에 나오는 간접목적어인 ‘메리에게’에 붙어 있어서([메리에게-도]) 

초점영역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1d)는 주어와 간접목적어가 다중조각구로 남는 예인데 여

기서도 ‘-도’의 초점영역확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대호(2021)은 보조사 ‘-도’의 성분통어(c-command) 영역 내에 있는 요소(들)이 초점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1b)와는 달리 (1c)에서 간접목적어인 ‘메리에게’는 동사구 내 또

는 별도의 ‘–도P’ 내에 있으나 주어인 ‘톰이’가 일반적인 수형도 구조에서 ‘-도’의 성분통어 

영역에 들어있지 않고 TP의 지정어 자리와 같은 동사구 밖 또는 별도의 ‘–도P’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대호(2021)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atanabe(1992)

의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을 기반으로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정대호(2021, p. 54 

(21))이 수형도로 제시하고 있는 사선적 병합의 요지를 표찰괄호표시로 좀 더 상세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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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V)와 의존요소 병합   

K = [VP 톰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54 (21a))  

(3) 의존요소 간 사선적 병합  

L=[VP [[NP 톰이] [PP 메리에게]]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54 (21b))

(4) 보조사 “-도”의 평행병합 

M =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정대호, 2021, p. 54 (21c))  

(5) 보조사구(DelP)와 동사구(VP) 병합    

M + L = [VP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NP 톰이] [PP 메리에게]]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54 (21d)) 

  

먼저 (2)에서처럼 핵어말 수형도 상에서 ‘주어-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동사’의 뼈대가 갖

추어진다. 다음 간접목적어가 주어에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을 통해 형성된 복합체에 

보조사 ‘-도’가 직접 병합하는 것은 반순환적인 것으로 확장조건(Extension Condition)을 위

반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대호(2021)은 (4)에서처럼 복합체와 보조사 ‘-도’와의 평행

병합(parallel merge)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확장된 보조사구(DelP)가 동

사구와 병합하여 원하는 (5)의 결과가 도출되고 ‘-도’의 성분통어 영역에 ‘톰이’와 ‘메리에게’

가 속하게 된다. 특히 주어 초점구 ‘톰이’가 보조사 ‘-도’의 성분통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다. 이후 복합체 [톰이 메리에게도]는 주어 자리 즉, TP의 지정어로 이동할 것으로 여겨진

다. 그런데 ‘톰이’와 ‘메리에게’는 각각 주어와 간접목적어로서 부가(adjunction)를 통한 사선

적 병합에 의해 이상한 수식 관계를 맺게 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복합구성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2) 이러한 제안은 (1라)의 다중조각구의 도출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3) 

(6) [[톰이 메리에게]-도]i [ti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2021)의 분석에 따르면, (1d)는 (6)의 [[톰이 메리에게]-도]가 상위의 초점구(FocP)

로 이동하고 그 뒤의 절범주(TP)가 생략되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정대호(2021)은 이러한 

사선적 병합 분석이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현상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1) 아래에서 논의 상 동사가 굴절된 상태로 VP 내에 있다. 정대호(2021) 이전의 관련 논의에 의하면 미굴

절 상태인 ‘주-’로 표시될 것이다. 완전한 동사 굴절체는 통사부가 아니라 음성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

기 때문이다.

2) Takano(2002)는 이 특이한 복합체를 ‘의외의 구성소(a surprising constituent)’라고 불렀다(정대호, 2021, 

p. 54).   

3) 정대호(2021)의 입장에서 (1d)는 (5)에서 바로 VP를 생략하여 얻지 않는다.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여러 굴절 어미들이 VP 밖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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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안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먼저 초점영역확

장 현상에 대한 기존 분석들 중에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선적 분석을 제안하는 정대호(2015, 2021)이 

Kayne(1994)과 이정식(2016) 등의 범언어적 가설하에서 왜 한국어 보조사만이 그 보충어의 

상승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핵어선 구조를 

전제로 한 한국어 보조사 분석(이정식, 2016; 이정식·조기현, 2016)이 문제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서론으로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

확장 현상의 흥미로운 점을 확인한다. 2절에서는 한국어 보조사의 초점영역확장현상에 대한 

사선적 병합 분석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선적 병합의 운용, 성분통어, 결속원리, 격 

인허, 그리고 부사어 간섭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한국어 핵어선 구조

를 전제로 LF에서 QR 이동과 연쇄 형성을 통한 분석으로 사선적 병합 분석으로는 설명하

기 어려운 초점영역확장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4절은 핵심 내용 요약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결론을 맺는다.

2.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

서론에서는 한국어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 중에서 정대호(20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 분석의 특징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하였고, 

본 절에서는 사선적 병합 분석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1. 사선적 병합의 운용 가능성

한국어 보조사 ‘-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초점영역확장이라는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대호(2021)이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선적 병합이라는 운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톰이’와 ‘메리에

게’라는 주어와 간접목적어가 사선적(oblique)이라는 부가(adjunction) 운용을 통해 복합구성

체를 이루어 아주 특별한 수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메리에게’가 초점구도 아닌데 

무슨 동기로 먼저 초점구 ‘톰이’에 부가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4)에서처럼 미리 예측하고 

복합체 [톰이 메리에게]가 보조사 ‘-도’에 병합될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 이 사선적 병합

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여기서 두 요소 간에 어떠한 성격의 사선적 

일치가 형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핵어말 수형도 상에서 (2)에서처럼 ‘주어-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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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직접목적어-동사’의 뼈대가 갖추어진 다음에, 간접목적어가 주어에 부가되는 것은 반

순환적인 것으로서 확장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대호(2021)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위 평행적 병합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2)와 (3)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통적인 핵 이동이 확장조건을 위

반하는 것과 동일하게 확장조건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 사선적 병합 분석하에서는 왜 이러

한 문제가 무마되는지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간접목적어가 측

면이동(sideward movement)이나 수형도 간 이동(interarboreal movement)을 하여 다른 평

행공간에서 주어에 부가한다면 확장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정대호(2021)에서 (3)의 사선

적 병합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역 관계가 복

합체 형성 이전에 맺어져야 한다고 보아 먼저 (2)의 통사체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정대호, 

2021, p. 53, 각주 9). 그래서 정대호(2021)이 (3)에 제시한 사선적 병합은 (2)의 구조를 가정

하는 한 그 의도와는 달리 확장조건 위반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5)에서 보조사구(DelP)가 동사구와 병합하는 것은 정대호(2021)이 가정하는 대로 보

조사구 복합체가 동사와 직접 의미역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 병합일 것이다

(정대호, 2021, p. 53 각주 9).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보조사구가 동사구에 부가적 병

합하는 것이 무슨 일치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오히려 주어 자리에 바로 병합하는 것이 

최소주의적 운용일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3)과 (4)에 제시된 사선적 병합에 곧 이은 평행병

합(Parallel Merge)가 과연 최소주의적 과정인지도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성분통어와 초점확장영역

(7)의 예문들은 사선적 병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7) a. 빌이 메리에게 존을 소개했다.  

b. 빌이 메리에게 톰도 소개했다.   

c. 빌이 메리에게도 톰을 소개했다.      

d. 빌이 메리에게도 톰을 소개했다.      

실제로 정대호(2021, p. 45)는 보조사 ‘-도’가 오른쪽으로는 초점영역확장을 일으키지 않

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의 예는 정대호(2021, p. 45)가 고려한 예와는 약간 다르며, (7c)

는 초점영역의 우향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7c)에서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목적어가 간접목적어에 사선적 병합을 통해 (8)과 같이 하나의 큰 복합구성체가 형성될 것

이다. 이 경우에 그 안에 ‘-도’가 매립되어 이 ‘-도’가 직접목적어 ‘톰을’을 성분통어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대호(2021)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목적어 ‘톰을’이 보조사 ‘-도’의 초점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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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메리에게]-도] [톰을] ] 

정대호(2021)이 제시하는 (9)의 예문들을 살펴보자(정대호, 2021, p. 54 (13)). 

(9) a. 존이 메리에게 책을 주었다. 

b. #존도 톰에게 책을 주었다. (비교: 존이 톰에게도 책을 주었다.)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9b)에서 보조사 ‘-도’가 우측 요소와 초점관계를 가질 수 없다

고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화한다. 그러나 (9b)에서 초점영역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초점영역확장에 있어서 (7c)와 (9b)의 차이가 발생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고 본다. (9b)가 의도한 바는 물론 ‘톰에게’ 붙을 ‘-도’가 왼쪽의 주어 ‘존’에 붙은 것이

라고 하지만, (9b)는 (7c)와는 달리 문장의 첫 요소인 주어가 바로 ‘존도’로 시작하여 (9a)의 

적정한 대응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조사 ‘-도’가 함의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요구

하나 (9a)의 주어 ‘존’과 동일인이어서 애초부터 이러한 부적합성이 지배하여 ‘-도’의 초점영

역확장을 은폐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7c)와 (1c)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9b)와 대비하여 (7c)에서 초점영역확장은 동사의 두 내부 논항 사

이에서 일어나는 차이가 있다.

간접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한 어순인 유사한 예를 살펴보자.

(10) a. 메리에게 존이 선물을 주었다. 

b. 메리에게 톰도 선물을 주었다.  

c. 메리에게도 톰이 선물을 주었다.

d. 메리에게도 톰이 선물을 주었다.

(10c)는 (11)과 같은 복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11) [[[메리에게]-도]] [톰이]] 

(11)에서도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과는 달리 주어 ‘톰이’가 보조사 ‘-도’에 성

분통어 되지 않아 그 초점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2.3. 결속 조건

대용어가 출현하는 보조사 초점영역확장 현상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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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존이 메리에게 자기의 차를 보여 주었다. 

b. 톰도 메리에게 자기의 차를 보여 주었다.  

c. 톰이 메리에게도 자기의 차를 보여 주었다.

(12)에서 각 문장의 주어인 ‘존’과 ‘톰’은 각각 직접목적어 내의 대용어 ‘자기’를 성분통

어 하여 결속한다 (Condition A). 이제 (12c)에서 주어와 간접목적어가 사선적 병합하고 다

시 ‘-도’와 평행병합하게 되면 (13)에서처럼 하나의 큰 구성소가 되면 그 안에 매립된 주어

는 이 대용어를 성분통어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3) [[[톰이] [메리에게]]-도] ........ [자기 ....]

 

주어 ‘톰이’가 사선적 병합 되기 전에 (2)에서처럼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어 결속이 가

능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 ‘톰이’가 해당 지정

어 자리에 병합된 후 사선적 병합이 이루어진다면 반순환적으로 확장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선적 병합 분석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어 ‘톰이’가 VP의 지정어 

자리에 먼저 병합되지 않고 간접목적어인 ‘메리에게’가 측면이동을 하여 둘이 따로 평행병

합을 한 후에 함께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4)   

요컨대, 사선적 병합이라는 운용이 문제의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채택될 수 있는 것인

지 의문이 든다. 정대호(2021)에 따르면, (13)에서처럼 간접목적어 논항 명사구가 주어 논항 

명사구에 부가(adjunction) 형식으로 병합되는데 이러한 운용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간접목적어가 부가되어 주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 둘 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수식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4)에서 직접목적어 대명사 ‘그를’은 각 문장의 주어를 지시한다. 

4) 한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주어-간접목적어 복합체의 지표가 주어가 되므로 얼핏 결속의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도’보조사구(DelP)를 넘어 주어가 여전히 대용사를 결속할 수 있을지 더 논의가 필요

해 보인다. 

(i) [[[톰이] [메리에게]]-도] 자기의 차를 보여주었다. 

정대호(2021, 54쪽, (21))은 사선적 병합된 [톰이 메리에게]가 다시 다른 작업공간에서 ‘-도’와 평행병

합을 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전체 구조에 DelP라는 표찰을 붙였다. 하지만 동일 쪽 각주 10에서는 평

행병합된 요소는 표찰 없는 객체(object)이며 나중에 통사-의미 접면부에서 이 무표찰 객체가 해석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주어 지표가 이 경우에도 더 확장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톰이’와 ‘메리에게’가 애초에 평행병합 하게 되면 확장조건 위반은 없을 

것이지만 최종적인 무표찰 평행병합 구조에서 ([[[톰이] [메리에게]]-도]) 결속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

어질지도 불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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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존이 메리에게 그를 소개했다.  

b. *톰도 메리에게 그를 소개했다.   

c. *톰이 메리에게도 그를 소개했다.      

(14)에서 문장의 주어인 ‘존’과 ‘톰’은 각각 직접목적어인 대명사 ‘그를’을 성분통어 하여 

결속하게 되어 비문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Condition B). 그러나 (14c)에서 간접목적어가 

주어에 사선적 병합하여 (15)와 같이 하나의 큰 복합구성체가 된다면, 그 안에 매립된 주어

는 이 대명사를 성분통어 할 수 없을 것이다.

(15) [[[톰이] [메리에게]]-도] ........ [그를]

따라서, 주어 ‘톰’이 직접목적어 대명사 ‘그를’을 결속하지 못하여 (14c)가 사실과 달리 

문법적으로 예측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목적어 대용어 ‘자신’이 각각 주어를 지시하는 (16)의 예들을 살펴보자. 

(16c)의 경우에 보조사 ‘-도’가 직접목적어에 붙어 초점영역 확장이 일어나는데, 사선적 병합

이 적용되면 (17)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16) a. 존이 자신을 추천해.

b. 톰도 자신을 추천해. 

c. 톰이 자신도 추천해. 

(17) [[[톰이] [자신]]-도] 

(17)의 복합체 구조에서 대용어 ‘자신’이 지시 표현하는 선행사 ‘톰’을 성분통어할 수 있

게 되어 결속하게 되므로 (참고: *자신i도 톰i을 추천해.), (16c)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그릇된 

예측을 하게 된다 (Condition C).5) 이에 대해 정대호(2021)은 (18c)에서처럼 주어에 붙을 ‘-

도’가 목적어에 붙어 초점영역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5) 한 심사자는 사선적 병합에서는 성분통어되는 후행요소가 성분통어하는 선행요소에 부가되어 ‘톰이’가 

‘자신’에게 성분통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선적 병합에 의한 부

가구조는 ‘톰이’의 지표가 확장되어 [[톰이]i-[자신]]i이 되고, 이후 ‘-도’와 평행병합을 하여 [[톰이i-자

신]i-도]가 도출되는데, 앞의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조는 무표찰 객체인데 잠시 편의상 Delp라 

간주한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톰이i-[자신]i-도]에서 ‘자신’이 ‘톰이’를 성분통어 하는냐의 여부이다. 

그런데 [[톰이i-[자신]]i의 부가구조는 분절(segment)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을 관할하는 첫 분지 절점

은 DelP가 되고, 이 DelP가 역시 ‘톰이’를 관할하기 때문에 성분통어가 성립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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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존이 책을 샀다.

b. 톰도 책을 샀다. 

c. #톰이 책도 샀다. 

d. 톰이 잡지도 샀다. 

정대호(2021)에서 (18)과 같은 예문들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화자의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본 소고에서는 (18c)에서도 논의하는 초점영역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대호(2021)이 제안하는 사선적 병합 분석의 과제는 (18c)의 초점

영역확장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여부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6) 또한 

(18d)와 같은 예는 실제로 문제의 초점영역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흥미

롭게도 (16c)에서 목적어 ‘자신’은 주어 ‘톰’과 동일인이므로 문제의 초점영역확장이 일어나

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2.4. 격 인허

격 인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1)의 문장들을 반복한다.

(19) a.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b. 톰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c.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d.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 의하면 (19c)는 아래의 구조표시를 갖는다 (앞의 (5) 

이후의 도출). 

 

(20) [TP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VP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NP 톰이] [PP 메리에게]]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6) 또 하나의 남아있는 과제는 절경계를 사이에 두고 초점영역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정대호, 2021, pp. 44-45 (11), (12)). 

     (i) a. 존이 [메리가 떠났다고] 말했다. 

b. #톰이 [메리도 떠났다고] 말했다. 

     (ii) a. 존이 샘에게 [메리가 떠났다고] 말했다.

b. #존이 톰에게 [메리도 떠났다고] 말했다.

정대호(2021)의 분석하에서 ‘톰’과 ‘메리’가 사선적 병합을 겪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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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서 사선적 병합에 의해 형성된 VP 내의 복합체 [톰이-메리에게도]가 전형적인 주

격이 인허되는 위치인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였다. 이 경우에 복합체 [톰이-메리에게

도] 내부의 주어 부분인 ‘톰이’의 주격이 어떻게 인허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7) 

(21) [[KP [NP 톰]-이[uCase]] [PP 메리에게]]-도] ... T[Agr]    

(21)에서 주어 ‘톰’의 비해석성 격자질([uCase])이 T의 일치(Agr) 자질(ø-자질)과 일치하

여 주격(Nom)으로 인허되어야 하는데, 이 복합체의 경계를 뚫고 이러한 인허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격 일치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22c)에서 존대 일치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22) a. 존이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b. 톰도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c. 톰이 할아버지에게도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23) a. 존이 메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b. 할아버지도 메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c. 할아버지가 메리에게도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위의 (22b)와 (23b)의 대조는 존대 대상 주어와 존대 ‘-시-’간에 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22c)에서 복합체 [톰이-할아버지에게도]가 주어 자리에 있다면), 아래 (24)에서는 왜 

이 존대일치가 복합체의 경계를 뚫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8)

(24) [[KP [NP 톰]-이]] [PP 할아버지에게[+Hon]]]-도] ... T[+Hon]    

7) 참고로 정대호(2021)에서 격 표지가 붙은 명사구는 격 표지 K를 핵으로 하는 KP로 표시된다. 

8) 한 심사자는 격인허(혹은 Agree)가 되고 사선적 병합이 된다면 격인허 혹은 존대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19c)에서 사선적 병합은 확장조건 위반을 모면할 수 없다. 이를 피

하려면 별도의 작업공간에서 평행병합 등을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격인허 문제가 개입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i) 과자가 메리에게 주어졌다. 

    (ii) 케익i이 메리에게도 ti 주어졌다.

정대호(2021)의 제안에 따라 이동하기 전에 VP내에서 사선적 병합을 한다면 [메리에게도-케익이] 구

조가 예상되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논평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케익’이 주어 

자리로 이동한 후 격인허를 받고 사선적 병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선적 병합은 

확장조건 위반을 모면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VP 밖의 요소와 사선적 병합을 하게 되므로 그의 사

선적 병합 범위는 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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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24)에서 복합체 내부 성분에 존대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1)에서도 마찬가

지로 주격인허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9)

2.5. 부사어 간섭

마지막으로 사선적 병합이 부사어 간섭이 있는 초점영역확장 구문에 대해 어떻게 분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5) a. 빌이 귀찮게 메리에게 전화했다.  

b. 톰도 귀찮게 메리에게 전화했다.   

c.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d.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25c)에서 두 관련 요소들인 ‘톰이’와 ‘메리에게도’가 두 요소 사이에 부사어가 출현하여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만일 사선적 병합이 된다면 아래 (26)에서처럼 선형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어순을 유도해 내지 못할 것이다.

(26) [톰이 메리에게도] 귀찮게 전화했다.   

또는 사선적 병합 분석이 이 부사어구를 포함한다면 (27)에서처럼 (25c)의 어순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25d)의 다중조각구도 술어부분을 생략하면 유도해 낼 수 있

을 것이다.

9) 혹자는 국어에서 주격은 일종의 자동격(default Case)이어서 (21)에서 주어 ‘톰’의 격이 일치에 의하지 않

고 바로 주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i) [[KP [NP 톰][uCase]] [PP 메리에게]]-도] ... T[Agr]  ([uCase] ⇒ Nom Case)

그래서 [uCase]가 경동사(v)와 일치하면 목적격(Acc)으로 실현되고, 그 외의 경우 자동격인 주격

(Nom)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자동격 가설 또한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자

동격은 현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제안이기는 하나 다른 영향이 있을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7c)에서 (8)의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아래에서처럼 목적어 ‘톰’이 자동격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ii) a. [vP [[[메리에게]-도] [톰[uCase]]] [[톰[uCase] 소개하-(V)] v[Agr]] ...T[Agr] =>

b. *빌이 [[메리에게도] [톰이]] 소개했다.

위 (iia)의 복합체 내의 ‘톰’의 [uCase]는 자동격인 주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목적어 

‘톰’이 경동사(v)로부터 목적격(Acc)을 인허받기 전에 사선적 병합을 겪게 되므로 그 [uCase]는 인

허받지 않은 채 복합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직접목적어 ‘톰’은 삭제되고 이후 복합체 내

부에서 자동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자동격 가설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선병

합에 의한 문제의 복합체 형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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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27)의 부가복합체의 내부구조는 (28)과 같이 ‘귀찮게’와 ‘메리에게’가 먼저 병합하고 다

시 이 복합체가 ‘톰이’와 병합한 후 최종적으로 ‘-도’가 병합된다. 

(28)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정대호(2021)이 제안한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 (28)의 도출이 확장조건을 위반한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며 부사어구가 과연 사선적 병합에 가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사어

구는 동사의 투사범주에 부가되며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것이 사선

적 병합을 통하여 명사복합체 내부에 자리하여 ‘[[귀찮게] [메리에게]]’처럼 명사와 구성소를 

이루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두 

복합체 요소들은 초점을 지니지 않아 사선적 일치를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일지 의문이다. 

이 부사구가 사선적 병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26)의 어순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사선적 

병합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25c)의 어순을 유도할 수 있지만, ‘톰이’는 분리되어 있는 하부

의 ‘-도’의 성분통어 영역 밖에 있게 된다. 따라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으로 

(25c)의 어순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3. 핵어선 구조와 QR 이동 

2절에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을 중심으로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기존

의 분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핵어선 가설 (이정식·조기현, 2016; 이

정식, 2016) 하에서 앞에서 논의한 현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1)의 예를 아래에 반복한다. 정대호(2021, p. 49)은 (29c)의 예에 대하여 

An(2015)이 채택한 (30)의 핵어선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29) a.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b. 톰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c.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d.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30) a. [-도 [선물을 주었다]]   

b. [DelP 톰이 [Del‘ 메리에게 [Del –도 [VP 선물을 주었다] ] ] ] 

(Del(imiter): -도)                  (정대호, 2021, p. 49 (17), p. 24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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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의 구조표시는 Del 핵인 ‘-도’가 유일하게 좌핵에 위치하는 부분적 핵어선 구조이

다. 여기서 ‘-도’ 핵이 VP-보어를 취하고 그 투사범주 DelP 내에 초점 요소들을 두고 있다.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30b)의 ‘-도’를 일종의 반초점운용자(anti-focus-operator)로 간주하

면서 그 투사범주 내의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초점영역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

나 보조사 ‘-도’가 좌핵구조를 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언급한다 (정대호, 2021, p. 49, 

240-241). 또한 정대호(2021, p. 49)은 이정식(2016) 등의 핵어선 구조 하의 설명 가능성에 대

해 구체적인 논의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30b)의 부분적 핵어선 구조에서 ‘-도’의 보어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 외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정식과 

조기현(2016)이나 이정식(2016)은 (30b)와 같은 부분적 좌핵구조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소고에서는 (30b)에서처럼 명사구에 붙는 보조사 ‘-도’가 바로 수형도의 척추에서 뻗어 나온 

가지 핵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정식(2016, pp. 277-279)은 실제로 핵어선 

구조하에서 다중조각구에서 보이는 초점다발화 현상을 논의하였으며 이 초점다발화에 대한 

정대호(2021)의 초기 논문인 Chung(2015)의 제안에 대하여 부사어구 간섭과 관련하여 간략

히 비판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핵어선 구조 하에서 초점영역확장 현상

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3.1. 한국어의 핵어선 기저구조 

한국어의 기저구조가 핵어선이라 해도 그 전형적인 SOV라는 문장의 표면어순을 얻기 

위해서는 문장 요소들이 각기 합당한 이유에 의해 이동하여 선형화 이후에는 핵어말 구조

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10) 본 소고가 구체적으로 핵어선 가설을 정당화하는 장은 

아니므로 아래에 핵심적인 핵어선 골격구조를 소개하여 문제의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C  [T  [Foc  [v ... [V  ] ] ] ] ]11) (이정식·조기현, 2016; 이정식 2016)

(32) [FocP 톰이[+F] [vP 메리에게도 [vP 선물을 [... 주었다 [VP .... ] ] ] ] ] 

(31) 구조하에서 (29다) ‘톰은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는 (32)의 구조표시를 갖는다. 

(32)에서 주어 ‘톰’이 FocP의 지정어에 위치하여 (또는 이후 TP의 지정어 자리로 상승하여) 

10) 핵어선 구조는 핵어말 구조가 보이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본 소고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장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기현·이정식(2016), 이정식(2016) 및 Kayne(1994)을 참고 바란다.

11) [v와 [V 사이에 동사 굴절을 위한 다른 핵요소들(Mood, Asp, Hon)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소화된 핵구조

만 소개한다. 예를 들어, “주시었다”는 V ‘주-’, Hon ‘-시-’, Asp ‘-었’, 그리고 Mood ‘-다’로 좌향 핵상

승하여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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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를 성분통어 할 수 있으므로 앞의 2.3에서 논의한 결속 현상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

룰 수 있다. 아울러 (32)에서 하위의 [vP ..... ]가 생략되면 (29라)와 같은 다중조각구가 도출

될 수 있다. 

(33) [FocP 톰이[+F] [vP 메리에게도 [vP 선물을 [... 주었다 [VP .... ] ] ] ] ]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핵어말 구조체계 하에서 한국어의 “-다”와 같은 동사 굴절체의 

종결어미가 절의 최상위의 핵어말 C에 위치하므로 위의 두 조각구는 불가피 CP 밖으로 이

동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사선적 병합 및 평행병합 (또는 측면이동) 등의 특이한 운용

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선적 평행 병합 방안은 어

떤 이론적인 배경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핵어말 구조 체계를 전제로 하는데서 발생하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놓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12) 특히, 정대

호(2021)의 분석은 아래 (34)에 반복한 (25c, d)의 분리된 초점확장구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 바로 드러났다.  

           

(34) a.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b.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34a)에서 ‘톰이’와 ‘메리에게도’가 사선적 병합하면 하나의 복합체가 되어 (35)의 어순을 

도출하게 될 것이므로 (34b)와 같은 다중 조각구는 결코 도출해 낼 수 없었다.13)

(35) [톰이 메리에게도] 귀찮게 전화했다.  (=(26)) 

그러나 핵어선 구조하에서 (34a)는 (36)과 같은 구조표시를 갖는다.

(36) [FocP 톰이[+F]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 전화했다 [VP ..]]]]]]

12) 앞에서도 언급한 Takano(2002)의 ‘의외의 구성소(a surprising constituent)’를 상기한다. 사실 이러한 제안

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3) 한 심사자는 부가어(adjunct)가 후병합(late merger)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형성된 초 점복합구 ‘[톰이-

메리에게]-도’에서 ‘귀찮게’가 둘 사이에 나중에 끼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점소도 아닌 이 부

가어가 왜 ‘-도’의 초점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이 부가어에는 ‘메리에게도’와 달리 ‘-도’

가 붙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가어가 후병합을 할 수는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형성된 초점 복

합체 내부로 나중에 이 요소를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데는 선뜻 동의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다

면 이 부가어가 원래 수식하고자 하는 범주와는 동떨어져 문제의 복합체 내의 성분만을 엉뚱하게 수식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에 대한 연구 | 99

(36)에서 부사어구는 vP에 부가되어 문제의 두 요소 사이에 온다. 그리고 하위의 [vP 

..... ]가 생략되면 (34b)와 같은 다중조각구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 

(37) [FocP 톰이[+F]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 전화했다 [VP ..]]]]]]

 

앞의 제2.5절에서 보았듯이,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34b)의 다중조각구

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보조사 ‘-도’의 성분통어 영역 내에 해당 요소들

을 모두 가두어야 한다는 이론적 전제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으며 결국 ‘-도’의 초점영역 

확장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QR 이동 및 연쇄 형성 

한 가지 제안은 초점영역확장 현상에서 두 관련 요소들이 정대호(2021)에서처럼 외통사

부(overt syntax)에서가 아니라 LF에서 하나의 다발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36)에서 

[DelP [메리에게]-도]가 LF에서 QR 이동을 하여 선행하는 초점소 ‘[톰이[+F]]’에 부가되며, 

‘메리에게’ 붙은 ‘-도’가 QR의 동인이 된다고 제안한다. 이 방안은 사선적 병합 분석의 어순 

상의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사선적 병합 분석의 핵심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물론 현행의 핵어선 구조를 전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36)의 LF는 (38)과 같을 것이다.

(38) LF: [FocP/TP [[톰이[+F]] [메리에게도]]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 전화 

했다 [VP ..]]]]]]

이 제안은 두 요소가 절경계를 사이에 두고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도 QR

의 절제한성에 귀착시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각주 6 참고).14) 

이와 함께 다른 한 가지 제안은 모종의 운용자의 QR 이동에 의하여 분리된 두 요소들

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6)에서 하위의 ‘-도’와 관련된 공운용자(null 

operator)가 상승하여 (39)에서처럼 상위의 TP/Foc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초점소 ‘톰이

[+F]’에 이르러 하나의 운용자 연쇄를 형성하다고 보는 것이다,    

(39) LF: [TP/FocP 톰이[+F]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전화했다..]]]]]]]

                

14) 위에서 두 해당 요소들이 이루는 복합체의 표찰(label)이 필요하다면 ‘-도’의 자질이 우세하여 ‘
–도P’ 

(DelP)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메리에게도] [톰이[+F]]의 경우도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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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리된 두 요소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게 되어 일종의 초점영역확장 효과가 일어

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쇄머리가 연쇄꼬리를 성분통어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핵어선 

구조가 자동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러한 대안은 (30b)의 다중지정어 구조를 취하는 분석에 있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 

(정대호, 2021, p. 243 (59))도 다룰 수 있게 된다. 

(40) a. 나는 [탐도 수에게 전화했다] 생각한다. 

b. 나는 [탐이 수에게도 전했다] 생각한다.  (정대호, 2021, p. 243 (59a))

c. 탐이i 나는 [ti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정대호, 2021, p. 243 (59b))

정대호(2021)은 (40c)에서 ‘탐이’와 ‘수에게’가 함께 보조사 ‘-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해

석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탐이’의 이동을 허용하는 (30b)의 다중지정어 구조분석을 반박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0c)에서 문제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 해석이 가능한 

데는 (41)에서처럼 내포절 주어 위치로 이동한 초점소 ‘탐이’의 복사가 남아 여전히 ‘수에게

도’와의 인접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41) LF: 탐이 나는 [탐이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한편 정대호(2021)과 같은 화자들이 내리는 정반대의 판단에 대해서는 (42)에서처럼 내

포절의 복사가 무시되어 ‘수에게도’가 LF에서 절경계를 넘어 QR 이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42) LF: 탐이 나는 [탐이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정대호(2021)의 다른 반례는 (43)과 같으며 (정대호, 2021, p. 244 (61)),15) 진하게 표시된 

명사는 초점소이다. 

(43) a. A: 철수는 [동수가 누구와 사귄다고] 누구에게 말했니?

        b. B1: [(동수가) 영이와 사귄다고] 송이에게.

        c. B2: *영이와 송이에게. 

우선 정대호(2021)은 (43c)의 조각구 응답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그

15) 정대호(2021)의 예에서 내포절의 주어는 원래 ‘철수’인데 주절 주어와 동일한 이름 이어서 ‘동수’로 대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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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이’와 ‘송이에게’의 이동을 허용하는 (30b)의 다중지정어 구조분석을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은 현행의 핵어선 구조분석에도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소고는 (43c)에서 문제의 조

각구 응답이 전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는 반대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분석이 문제를 안게 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44)의 예문을 살펴보자. 

(44) a. 영이와i 철수는 [동수가 ti 사귄다고] 송이에게 말했다. 

b. 송이에게j 철수는 [동수가 영이와 사귄다고] tj 말했다. 

c. ?영이와i 송이에게j 철수는 [동수가 ti 사귄다고] tj 말했다.   

위 (44a)와 (44b)를 고려하면, ‘영이와’와 ‘송이에게’가 개별적으로 문두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43c가 좋지는 않지만 혼란이 오는 것을 언급하였다..‘-

와’ ‘and’에 의해 (44c)에서는 두 초점소가 각각 문두로 이동하였는데, 다중 뒤섞기 결과가 

보통 그렇듯이, 결과가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특히 두 요소 사이에 휴지가 오면 기본적으

로 좋다고 여겨진다. 물론 판단이 화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제 (44c)에서 

적합한 생략이 일어나면 (43c)의 조각구가 도출될 것이다.16)

(45) ?영이와i 송이에게j [철수는 [동수가 ti 사귄다고] tj 말했다]   

정대호(2021, p. 244)은 사선적 병합 분석 하에서는 (46a)의 도출이 배제된다고 보고 있

다. 그 이유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서로 인접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혹은, 한 심사자

가 언급한 것처럼, 동일 TP 내의 요소들이 아니어서 일 것이다. 그래서 생략 후에도 다중조

각구 (43c)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선적 병합분석 하에서는 (46b)과 같은 도출이 이루

어진다고 주장한다.

(46) a. [영이와i 송이에게j] [철수는 [동수가 ei 사귄다고] ej 말했다]  (필자의 표시임)

b. [[(동수가) 영이와 사귄다고]i 송이에게j] [철수는 ei ej 말했다] 

그래서 절 성분(TP)가 생략되면 다중조각구 (43b)가 도출된다. 현행의 분석에서도 두 요

소가 개별적으로 이동한 후 적합한 생략을 거쳐 (43b)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43c)가 나

16) 위 (44c)에서 휴지(,)가 있는 경우 processing할 때 일종의 path 효과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43c)를 나쁘게 하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와’라는 공동격표지가 접속사로 여겨질 소지가 크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44c) 대신 [영이를i, 송이에게j [철수는 [동수가 ti 좋아한다고] tj 말해주었다]]]를 

고려하면 개선 효과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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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다는 판단은, (45)에서 보듯이 연루된 이동들과 생략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포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대호(2021)의 분석 하에서도 그

의 사선적 병합을 통해 (46a)의 도출이 허용될 수 있다.

(47) a. [송이에게 [동수가 영이와 사귄다고] 말했다]]

b. [영이i와 [송이에게 [동수가 ti 사귄다고] 말했다]]     

c. [[[영이i와] [송이에게]] [송이에게 [동수가 ti 사귄다고] 말했다]]   (사선적 병합)

d. [[[영이i와] [송이에게]] [철수는 [[[영이i와] [송이에게]] [송이에게 [동수가 ti 사귄

다고] 말했다]]]] 

e. [[[영이i와] [송이에게]] [철수는 [[[영이i와] [송이에게]] [송이에게 [동수가 ti 사귄

다고] 말했다]]]]                                  (생략에 의한 조각구 도출)  

위 (47a)에서 ‘영이와’가 이동하여 (47b)가 도출된다. 이 (47b)의 단계에서 사선적 병합이 

일어나면 이제 (47c)를 얻을 수 있고, (47d)에 생략이 적용되면 (47e)의 다중조각구가 도출된

다. 그래서 정대호(2021)의 의도와는 달리, (43c)가 문제없이 도출될 수 있다.17) 이는 그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43c)에 대한 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소개한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하여 한 정대호

(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을 검토하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정대호

(2021)의 분석의 요지는 보조사 ‘-도’의 관련 요소들이 외통사부(overt syntax)에서 사선적 

병합을 통하여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대호(2021)의 분석이 어떤 이론 

내적인 개념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전제하고 있는 핵어말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체계상의 

한계에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어 보조사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 중 하나인 정대호(2021)

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선적 병합 분석 자체에 대한 문제, 성분통어, 

결속조건, 격 인허, 그리고 부사어 간섭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경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더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대안의 요

지는 ‘-도’ 보조사구나 그 관련 운용자가 LF에서 QR 이동을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분석은 

17) 이 도출을 막기 위해서는 그의 사선적 병합 적용에 더 많은 제약을 추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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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 대하여 정대호(2021)을 위시하여 거의 다수가 채택하는 핵어말 구조가 아닌 핵어

선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본 소고에서는 논의의 과정상에서 이 

핵어선 체제를 더 정당화하는 여지가 부족하였으나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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